
매월 세 번째 금요일 저녁 인본사회연구소 지하 강당이 웅

성거린다. 《금요인문학》은 지난 4월 웹진 인저리타임을 이

끄는 커뮤니케이션 전공 국제학 박사이며 본회 운영위원인

조송현 박사의 강연으로 시작되었다. 조송현 박사는 현대물

리학의 양자이론과 생태적우주관을 아주 쉽고도 재미나게

설명하였다. 5월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 원장과

KNN 사장을 지낸 김석환 박사의 강연으로 안방까지 쑥 들

어와 있는 A.I 챗봇 챗GPT 사례를 통해 4차산업혁명의 주

요 기술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

기술과 공존하는 미래 가치관과 변화 과정에서 소외되는 포

용에 대해 인문학적 관심이 필요함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

다. 6월은 본회 김해창 소장의 환경 인문학! 환경전문가이

며 고리 핵폐기장 임시저장소 문제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지

만, 이번 6월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에 따른 삶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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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본 소식

금요인문학 / 고고아카데미 / 워킹토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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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식에 대해 각성하고 모든 생명이 공존할 수 있는 삶의 태

도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.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

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. 김해창 소장의 강연

을 통해 환경 현실에 대해 자각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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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본은 직접 보고, 듣고, 배우는 《GOGO아카데미》를 진

행하였다. 5월에는 크루즈선을 타고서 자갈치와 영도 송도

일대를 관찰하였다. 또한 영도대교의 도개시간에 맞춰 승선

한 우리는 국내 유일의 대규모 단엽식 대교인 영도대교의

도개식을 바다 위에서 보는 색다른 경험을 가졌다. 우리에

게 영도다리로 익숙한 영도대교는 부산의 근대를 표상하고

시대의 한과 서민들의 애환을 담고 있다. 부산 방문객을 위

한 크루즈선은 객지 손님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터라 정작

부산사람들은 한번 타 볼 생각을 못한다. 인본의 공략은 정

확했다. 어느 도시의 바다보다 아름다운 부산의 바다, 애향

심이 더욱 짙어지는 강연이었다. 앞으로 7월과 9월에 진행

될 《GOGO아카데미》 참여 문의는 언제나 환영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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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인본의 야심 찬 프로젝트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

으로 진행 중인 부산컬처 워킹토킹! 인본의 회원들이 뭉쳤

다. 평소에도 해질녘, 약간의 여유가 있으면 전화 한 통으로

동네를 누볐다. 차를 타고 가는 것과 걸어가는 것은 천양지

차다. 교통편을 타고 다니며 무심히 지나치던 부산의 후미

진 골목들을 천천히 걸으며 보고 익히고 배우고 느낀다. 역

사성과 미학적 가치가 가득한 부산을 오래도록 곱씹으며

걷기로 했다. 더구나 걷기 사랑 전문가이신 경성대 박창희

교수가 쓴 『걷기의 기쁨』을 품에 안고 부산의 역사와 전통

을 가슴 가득 채워본다. 걷기 동아리 활동은 매월 1회 진행

된다.

지역에서 40년간 문학을 중심으로 문화활동을 해오고 있

는 남송우 이사장은 격년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34회 김달진

문학상 평론·학술 부문에 수상하였다. 수상작은 『고석규 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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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』으로 “문학사 속에 숨은 한 비평가를 되살린 역작이자 전

후문학사의 새로운 장과 부산 문학의 정체성에 관한 실존적

보고서”라는 평(심사위원 최동호, 김종회, 고형진, 김종훈,

방민호)을 들었다. 이전 5월에는 제43회 이주홍 문학상에서

학술상을 수상하였는데 부상으로 받은 상금은 모두 향파 문

학관과 고석규 비평문학관에 기부하였다. 문학비평가로 활

동하며 지역에서 국내 최초 비평 전문지 『오늘의 문예비평』

을 창간하고, 여전히 지역문학운동에 기여하고 있는 남송우

이사장과 함께 인본도 지역 인문학 운동에 보탬이 되기를

기대한다. 

217인본 소식•

인본세상 22호-내지.qxp_주변인2014봄내지수정  2023. 7. 11.  오전 11:52  페이지 217




